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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李漁는 明萬曆三十九年(1611년)에 태어나 淸代 초까지 활동한 유명한 희곡작

가이며 희곡이론가이다. 그는 또한 연출가로서 자신의 극단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당시 이어는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오락성과 통속성이 짙은 작품들을 창작하

여1)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직접 극단의 敎習과 연출을 맡으며 자신이 창작한 희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1) 李漁는 열 편의 희곡작품을 남겼는데 이를 《十種曲》이라 한다. <憐香伴>⋅<風箏誤>⋅<意中

緣>⋅<蜃中樓>⋅<玉搔頭>⋅<比目魚>⋅<奈何天>⋅<凰求鳳>⋅<愼鸞交>⋅<巧團圓>의 열 가지 

작품이다. 張庚과 郭漢城의 《中國戱曲通史》에 따르면 《십종곡》은 淸初의 順治에서 康熙初

年간에 창작된 것으로 모두 崑曲의 상연에 제공된 傳奇의 劇本이었다. 이 가운데 <憐香

伴>(<美人香>이라고도 함) <風箏誤> <意中緣> <蜃中樓>의 네 작품은 順治五(1645年)~十四

年(1656年)사이에 李漁가 第一次로 杭州로 이사한 10년 동안 창작된 것이다. <玉搔播>(<萬

年歡>이라고도 함) <比目魚> <奈何天>(<奇福記>라고도 함) <凰求鳳>(<鴛鴦賺>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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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작품들을 공연하면서 중국의 대부분을 주유하였는데2), 일반 부녀자나 어린아

이까지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3) 극작품의 창작과 공연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이러한 창작과 연출경험을 토대로 晩年에는 자신의 희곡이

론을 《閑情偶寄》의 <詞曲部>와 <演習部> 및 <聲容部>에 집대성하였다. 희곡의 창

작은 무대의 공연을 위한 것4)이고,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기위한 것5)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그는 당시 노래를 중심으로 개인의 감상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희곡

을 대중과 함께 감상하는 무대중심의 공연예술로 활성화 시켰다. 아울러 자신의 

생계를 위해 관중들의 기호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희곡을 창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희곡의 오락성과 상업성을 잘 활용한 극작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어가 

극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淸 順治九年인 1652년 42세로 비교적 늦은 나이

였다.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6)이었다. 결국 

많은 관중의 확보는 필연적이었으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희곡이론들 속에 

공연성과 통속성 및 오락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어의 희곡이론

과 작품 속에는 또한 敎化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희곡은 단순히 보고 즐기

는 오락물이 아니라, 관중들에게 교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 

<愼鸞交> <巧團圓>(<夢中樓>라고도 함)의 여섯 작품은 順治十四年~康熙十六年(1677年)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李漁가 남경으로 이사한 20년 동안에 창작된 것이다. 제일 먼저 창

작한 <憐香伴>은 대략 順治五, 六年(1648, 1649年)에, 마지막 작품인 <巧團圓>은 康熙七年

(1668年)에 완성되어졌다.

 2)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飮饌部ㆍ肉食第三>, 257쪽, 浙江古籍出版社, 1990.7.: 履迹幾

遍天下. 四海歷其三, 三江五湖則俱未嘗遺一(천하를 거의 두루 다녔으며, 사해 가운데 그 삼

분의 이를 편력했고, 三江과 五湖 가운데 일찍이 빼놓은 곳이 없었다).

 3) (淸)包璇 《李先生<一家言全集>序》, 《李漁全集》卷一, 1쪽: 天下婦人孺子, 無不知有湖上笠翁

(천하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湖上笠翁(이어)가 있음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

 4)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演習部⋅選劇第一>, 73쪽: 塡詞之設, 專爲登場(전사의 목적은 

오로지 무대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사란 곡보에 따라 글자를 채운다는 의미로서, 극본

의 창작을 의미한다. 즉 극본의 창작 목적은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5) 《李漁全集第四卷⋅笠翁傳奇十種(上)》, <風箏誤⋅第三十出⋅釋疑> 203쪽, 浙江古籍出版社, 

1992년.: 傳奇原爲消愁設, 費盡杖頭歌一闕. 何事將錢買哭聲, 反令變喜成悲咽. 惟我塡詞不

賣愁, 一夫不笑是我憂(傳奇는 원래 근심을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며, 돈을 써서 한바탕 노

래를 듣는 것이다. 무엇하러 돈을 주고 울음을 사며, 도리어 기쁨을 슬픔으로 바꾼단 말인

가. 오직 내가 戱劇(塡詞)을 쓰는 것은 근심을 파는 것에 있지 않으니, 한 사람이라도 웃지 

않으면 나의 근심거리가 된다).

 6) 《李漁全集》卷一, <曲部誓詞>, 130쪽: 硯田糊口(문필의 생활로 삶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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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는 극작가의 생활 이전에 과거에 뜻을 두고 유학자의 길을 걸었다. 그의 사상 

속에는 유학자로서 사대부의 의식이 있었다. 유학자로서의 사상과 현실에서의 삶

의 갈등이 희곡이론과 작품들 속에 娛樂과 敎化의 관계로 나타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의 교화에 대한 사상을 《한정우기》와 그의 작품을 토대로 밝혀 보고

자 한다.

2. 상인적 기질과 유학자적 태도

이어의 교화와 관련된 유가적인 희곡관은 그의 성장과정과 관련이 깊다. 이어

는 본래 약재상을 경영하는 商人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상인들과 어울

렸으며 자연스럽게 상인의 정신을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후에 그가 직접 개

자원이라는 책방을 경영하고 극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

다. 그는 明萬歷三十九年(1611년)에 지금 江蘇의 如皐(당시에는 雉皐라고 하였

음)에서 태어났으며, 原籍은 蘭溪의 下李(또한 夏李라고도 함)이다. 이어 스스로 

“비록 籍은 浙江이나, 雉皐에서 태어났다(漁雖浙籍, 生于雉皐)”7)고 언급하고 있

으며, 난계는 衢江, 金華江, 蘭江의 세 강들이 만나는 지역으로, 수상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인접한 山에서 자란 藥草들이 모두 이곳에서 운집되고 거래되어, 

큰 규모의 약초시장이 형성 되었다. 부친인 李如松과 伯父 李如椿은 치고에서 약

재상을 경영했다. 때문에 비교적 부유한 집안환경은 이어에게 훌륭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어는 소년시기부터 詩文의 창작에 비범한 문학재능을 나타냈다. 

청대의 황학산농은 《玉搔頭ㆍ序》에서 “어린 시절 뛰어나고 우수한 名望을 드러냈

고, 시부와 고문의 문사에 학식이 풍부하지 않음이 없었다”8)라고 지적하였다. 부

친이 병으로 사망하자 집안이 기울게 된다. 이어는 당시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이

끌고 原籍인 절강의 난계로 돌아와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어는 상인의 길보다

는 과거에 응시하여 공명을 세우는 것에 큰 뜻들 두었다. 明崇禎八年인 1635년 

 7) 《李漁全集》卷一, <與李雨商荊州太守>, 207쪽.

 8) 《李漁全集》卷五, 215쪽: “髫歲卽著神潁地稱, 于詩賦古文詞罔不優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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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의 나이로 난계에서 金華로 가서 童子試에 합격한다. 당시 五經으로 실력을 

발휘하여 절강의 提學副使인 許豸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29세에 항

주로 가서 鄕試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게 되며, 明崇禎十五年인 1642년 32세에 재

차 향시에 응시하러 항주로 가던 중, 淸軍의 침입 소식을 듣게 되어 중도에 돌아오

게 된다. 당시 명나라 조정은 兵亂으로 인해 과거를 취소하는데, 李漁는 명왕조가 

실시한 최후의 과거에 응시한 셈이었다. 明崇禎十七年ㆍ淸順治元年 이어는 전란

으로 가산이 파괴되고 만다. 戰亂을 겪은 후 淸나라가 세워지자, 이민족의 통치하

에서 공명의 꿈을 버리고 蘭溪의 伊山으로 들어가 “귀농하여 밭일을 배우는 (歸農

學圃)”9) 은거생활을 한다. 친구의 도움으로 마련한 초가집을 伊園이라고 명명하

고, 꽃과 식물을 재배하며 간혹 친구들과 교류하며 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淸順

治九年인 1652년 42세의 늦은 나이에 이어는 “문필의 생활로 삶을 도모(硯田糊

口)”10)한다는 기치아래 杭州로 이사하여 생업을 위해 희곡작품을 창작하기 시작

한다. 이후 극작가로서 인기를 누리며 성공했지만, 유학자로서 입신양명하여 공명

을 세우지 못한 미련은 남는다. 희곡의 창작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생계

를 위해서 통속적이고 오락적인 작품을 창작했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항상 유학

자로서 문인의 정신이 존재했다. 상인적 기질과 유학자적 태도는 그의 희곡 이론

과 작품 속에 공존한다. 이러한 면은 오락과 교화란 단어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필자는 사려된다.

3. 《한정우기》속의 희곡 교화론

희곡의 창작은 상연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관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라는 명제는 이어의 희극이론을 대표하는 핵심으로서, 기존의 희곡관과 구별되

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데 자신의 희곡이론이 담겨져 있는 《한정우기》의 첫 시

작은 교화와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다. 

 9) 《李漁全集》卷二, <山居雜詠>其二, 90쪽.

10) 《李漁全集》卷一, <曲部誓詞>,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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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곡의 창작 목적과 효용

《한정우기》의 첫머리인 <凡例七則>속에서 그는 “四期三戒”說를 제시하며, 희곡

의 창작 목적이 “點綴太平”⋅“規正風俗”⋅“警惕人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點綴

太平”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창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聖明한 군주가 執政하니, 힘써 문장의 가르침(교화)를 숭상한다. 조정

에는 이미 詩賦를 진설하였고, 민간에서는 풍속 가요를 함께 노래하니, 이

것이 이른바 위에서 행하고 아래에서 본받는다는 것이다. 무사의 창과, 문

인의 필묵은, 亂世와 治世에 모두 필요한 것이다: 난세에는 그것으로써 반

란을 다스리고, 치세에는 그것으로써 태평을 묘사한다. 바야흐로 지금 세

상이 청정하고, 태평의 상징이 나타나 있으니, 바로 문인이 묘사할 때이

다.11) 

“規正風俗”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풍속의 쇠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그것이 심해지는 까닭을 궁구해

보니,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것을 숭상해서이다. 새로운 것과 기

이한 것이 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오직 반드시 새로운 것은 도리에 맞아

야(도리를 갖추어야) 하며, 기이한 것은 법도에 맞아야(법도를 갖추어야) 

한다. 도리와 법도에 맞는다면, 情理(사람의 정과 사물의 이치)의 올바름

이 상실되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12) 

“警惕人心”에서는 《한정우기》를 언급하며 창작의 동기를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풍속의 쇠퇴는, 사람 마음의 그릇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11)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凡例七則>, 1쪽: 聖主當陽, 力崇文教, 廟堂既陳詩賦, 草野合奏

風謡, 所謂上行而下效也〭〭 武士之戈矛, 文人之筆墨, 乃治亂均需之物, 亂則以之削平反側, 治則

以之點綴大平 〭方今海甸澄清, 大平有象, 正文人點綴之秋也〭
12) 전게서, 2쪽: 風俗之靡, 日甚一日 〭究其日甚之故, 則以喜新而尚異也 〭新異不詭于法, 但須新之

有道, 異之有方 〭有道有方, 總期不失情理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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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性情이 가벼운 책(閑書)을 읽기 좋아하고, 장중하고 엄숙한 의론

을 듣는 것을 꺼려하니, 세상을 권면하고자 하는 자가 직설적으로 언급하

면 효과가 부족하고, 옆으로 완곡하게 비유를 들어 말하면 남음이 있다. 

나의 이 책은, 오로지 권선징악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나, 권선징악의 標目

을 드러내지 않고, 《閑情偶寄-한가로운 정을 우연히 기탁한 것》로 명명한 

것은, 사람들이 장중한 의론으로 여기고 회피할 것을 고려해서이다.13) 

“태평을 묘사하고(點綴太平)”⋅“풍속을 바로잡으며(規正風俗)”⋅“사람들의 마

음을 경각 시킨다(警惕人心)”는 것은 희곡의 창작목적이 바로 자신이 생활하고 있

는 당시의 봉건통치의 사회 규범에 순응하면서, 권선징악의 윤리강령을 문학적이

고 예술적으로 드러내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풍속의 쇠퇴는, 사

람 마음의 그릇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풍속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희곡을 창작하는 주된 의도가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이며, 희곡의 공연을 통하여 무대에서 禮樂의 風敎

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정우기》의 <사곡부>에서는 희곡의 효용과 작용을 또한 다음과 같이 인식하

고 있다.

전기는, 옛 사람들이 목탁으로 대신 삼았던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글

자를 알고 책을 볼 줄 아는 자가 적어, 善을 행하도록 권하고, 惡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文詞를 지어서, 俳優의 說法을 

통해, 여러 대중에게 듣도록 하여, 善人은 이런 식으로 끝을 거두고, 악인

은 저런 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쫒고 피할 바를 

알게 하였다. 사람을 낫게 하고 세상을 구하는 처방이며, 괴로움에서 구해

내고 재액을 소멸시키는 도구였다.14)

13) 전게서, 2쪽: 風俗之靡, 猶於人心之壞, 正俗必先正心 然近日人情喜讀閑書, 畏聽莊論, 有心

勸世者告則不足, 旁引曲譬則有餘 是集也, 純以勸懲為心, 而又不標勸懲之目, 名曰《閑情偶寄》

者, 慮人目爲莊論而避之也〭
14)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詞曲部⋅結構第一>, ‘戒諷刺’, 5쪽: 傳奇一書, 昔人以代木鐸. 因

愚夫愚婦識字知書者少, 勸使爲善, 誡使勿惡, 其道無由, 故設此種文詞, 借優人說法, 與大衆

齊聽, 謂善者如此收場, 不善者如此結果, 使人知所趨避. 是藥人壽世之方, 救苦弭災之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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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또한 희곡을 통하여 勸善懲惡의 교화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교화는 윤리학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어는 희곡

이란 문학형식을 통해서 윤리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어가 희

곡을 통해 교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희곡의 교화적 효용가치를 통해서 희곡의 지위를 높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중국에서 문학을 통해 교화를 실현시키는 전통은 先秦시대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詩나 散文 및 歷史書들이 이러한 문학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희곡은 역대로 속문학으로 멸시를 받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 

劇作家가 희곡이 중국의 전통문학인 詩詞文賦 등과 동일하게 교화의 목적을 실현

시킬 수 있다고 인식되면, 극작가의 지위는 물로 희곡은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끊

임없이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한정우기》의 <사곡부⋅결구제일>의 ‘小

序’에서 희곡은 문인에게 하나의 작은 기예에 불과하지만, 결코 보잘 것 없는 기예

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歷史書⋅詩歌⋅散文 등과 근원은 같고 체계가 다를 뿐15)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漢代의 史記와 漢書, 唐代의 詩와 宋代의 散文, 元代의 

曲을 논하면서 후세에 전해지는 이유와 그 효용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원대

의 희곡작가들과 명대의 뛰어난 극작가인 탕현조를 제시하며 후대의 문인들이 결

코 그들을 넘어서는 작품을 창작하기가 매우 힘들다16)고 역설하며 희곡의 문학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희곡이 갖고 있는 평이성과 세속성 및 직접성

의 예술적 특징이 통치계급의 윤리적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권선징악은 중국의 전통사상문화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사상이다. 백성들의 교육과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유지시키는데 권선징악의 

敎義를 宣揚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어가 《한정우기》의 <범례> 및 <사곡부>

15) 전게서, 2쪽: 塡詞非末技, 乃與史傳詩文同源而異派者也. 

16) 전게서: 歷朝文字之盛, 其名各有所歸, 漢史唐詩, 宋文元曲, 此世人口頭語也. 漢書史記, 千古

不磨, 尙矣. 唐詩則人濟濟, 宋則文士蹌蹌, 宜其鼎文壇, 爲三代後之三代也. 元有天下, 非特政

刑禮樂, 一無可宗, 卽語言文字之末, 圖書翰墨之微, 亦少槪見. 使非崇尙詞曲, 得琵琶西廂以

及元人百種諸書, 傳於後代, 則當日之元, 亦與五代金遼, 同其泯滅, 焉能附三朝驥尾, 而掛學

士文人之齒頰哉. ……由是觀之, 塡詞非末技, 乃與史傳詩文同源而異派者也. 近日雅慕此道, 刻

欲追踪元人, 配饗若士者儘多, 而究竟作者寥寥, 未聞絶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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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희곡의 창작 목적이 권선징악을 드러내는 교화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기본적

으로 당시 봉건통치 사회 속에서 전통도덕의 발전과 윤리도덕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희곡의 주제와 제재의 선택

《한정우기》의 <범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어가 희곡을 창작하는 목적은 “點

綴太平”⋅“規正風俗”⋅“警惕人心”에 있었다. 때문에 그는 <사곡부>에서 희곡의 제

재의 선택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극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즉 삼대 이후의 韶⋅濩인 것

이다. 殷나라의 풍속이 귀신을 숭상했지만, 괴이하고 황당하며 상도에 어

긋난 일을 음악에 배합하여, 묘당에서 연주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된 것을 숭상하는 지금의 태평성세에서

야! 王道는 人情에 근본을 둔 것이니, 무릇 傳奇를 창작함에 있어서는, 마

땅히 보고 듣는 일상사 속에서 구해야 하며, 일상사 밖에서 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17)

이어는 희곡의 제재는 기괴하고 황당한 것을 배척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사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범례>에서 언급한 “규정풍속”

의 “새로운 것과 기이한 것을 숭상”하는 것에 경계를 한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일상적인 규범과 법도를 벗어난 기이하고 황당한 것은 풍속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어는 또한 새로운 것(新)도 일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른바 뜻이 새롭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 외에 따로 듣고 

본 바가 있고서야 새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17)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詞曲部⋅結構第一>,‘戒荒唐’,13쪽.: 吾謂劇本非他, 卽三代以後

之韶⋅濩也. 殷俗尙鬼, 猶不聞以怪誕不經之事被諸聲樂, 奏于廟堂. 矧辟謬崇眞之盛世乎? 王

道本乎人情, 凡作傳奇, 只當求於耳目之前, 不當索諸見聞之外.



李漁 戲曲理論 속의 敎化論 고찰 301

가운데 모두 지극히 기이한 일과, 매우 아름다운 情이 있는 것이다. 눈과 

귀로 살펴보면, 익히 보고 들은 것인데, 詩와 詞 속에서 고찰해보면, 실로 

드물게 듣고 본 것이니, 이것으로써 새로움으로 삼아야, 비로소 詞 가운데

서 新이 되는 것이며, <齊諧>의 지괴류나　<南華>의 황당류의 이른바 新이 

아닌 것이다.18)

이어가 제시한 새롭다는 것과 기이한 것은 모두 우리의 현실생활에서 人情과 

物理에 합당한 것들이며, 그것이 희곡의 문학적 형식을 거쳐서 예술적으로 재탄생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제재를 일상사에 찾아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일상의 사건은 이미 이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쓰

여, 지극히 은미하고, 미세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기이한 것을 좋아해서

가 아니라, 평범하게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내가 말하건대: 그렇

지 않다. 세상에는 기이한 사건은 많지 않고, 일상적인 사건이 많은데; 사

물의 이치는 쉽게 다 표현해낼 수 있어도, 사람의 情은 다 표현해내기 어

려운 법이다. 하루의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게 된다면, 즉 

하루의 충효와 절의도 존재하게 된다. 性의 표현은, 나올수록 기이한 것이

므로, 이전 사람들이 쓰지 않은 일이, 남겨져 뒷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얼

마든지 있다.19) 

즉 부인네와 여인을 예로 들어 말한다면, 여인의 德 가운데 貞節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부인네의 허물 가운데 猜忌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

다. 고래로 정숙한 여인이 절개를 지킨 일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팔을 부

러뜨리며 얼굴을 찌르고　몸을 훼손하는 것에서부터 목숨을 끊는 것에 그

칠 따름이었다. 지금 貞節을 맹세하는 부인네는, 마침내 창자를 찌르고 배

18) 《李漁全集第二卷⋅笠翁一家言詩詞集》 ｢<附>窺詞管見⋅第五則>｣, 509쪽, 浙江古籍出版社, 

1989년: 所謂意新者, 非于尋常聞見之外, 別有所聞所見, 而後后謂之新也. 卽在飮食居處之

內, 布帛菽栗之間, 盡有事之極奇, 情之極艶. 詢諸耳目, 則爲習見習聞, 考諸詩詞, 實爲罕聽罕

賭, 以此爲新, 方是詞內之新, 非<齊諧>志怪, <南華>誕之所謂新也. 

19) 《李漁全集卷三ㆍ閑情偶寄》, <詞曲部⋅結構第一>,‘戒荒唐’, 14쪽: 人謂: 家常日用之事已被前

人做盡, 窮微極隱, 纖芥無遺. 非好奇也, 求爲平而不可得也. 予曰: 不然. 世間奇事無多, 常事

爲多; 物理易盡, 人情難盡. 有一日之君臣父子, 卽有一日之忠孝節義. 性之所發, 愈出愈奇, 儘

有前人未作之事, 留之以待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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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르며, 권문세가의 집에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굽히지 않음을 나타낸

다. 또는 날카로운 것을 손에 쥐지 않고, 웃으면서 일생을 마치면서, 마치 

늙은 고승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있다. 어찌 오륜 중에, 

변화가 무궁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20)

이어의 위의 문장에 나타나 있듯이 이어의 희곡사상과 창작은 교화와 관련되어 

봉건예교 및 윤리강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희곡 속의 제재와 주제는 “五倫”

과 관계되어 “忠孝節義”와 “貞女守節”를 歌頌하고 극작가는 이러한 다양한 仁情關

係와 倫理規範 속에서 제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고전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이어는 

희곡의 제재의 신기함은 인식의 전환에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희곡에 

사용할 어떤 제재 그 자체가 신기한 것이기 보다는, 극작가가 새로운 인식과 안목

으로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실제로 이어는 자신의 

극작품 속에 스토리의 구성상 상상력과 다양한 변화를 주어 신기함과 재미를 주고 

있다. 때때로 초자연적인 것이나 불합리한 현상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희

곡 속에는 광범위하게 意外性⋅偶然⋅變裝⋅誤解⋅劇中劇⋅奇蹟⋅鬼神 등을 사

용하여 새로운 줄거리를 꾸며냈다. 이어는 희곡의 제재는 일상사의 인정물리를 묘

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희곡작품 속에는 오히려 일상사를 이탈하여 

超自然的인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3) 寓哭於笑의 창작론

이어의 희곡창작의 목적과 구현 방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봉건예교의 윤리강령

과 도덕규범 속에서 인정물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는 <범

례>의 “警惕人心”의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풍속을 바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莊重한 議論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 효과를 얻을 

20) 전게서: 卽就婦人女子言之: 女德莫過於貞, 婦愆無甚於妒. 古來貞女守節之事, 自剪髮　 斷臂, 

刺面, 毁身以至刎頸而止矣. 近日矢貞之婦, 竟有刲腸割腹, 自塗肝胸於貴人之庭以鳴不屈者. 

又有不持利器, 談笑而終其身, 若老衲高僧之坐化者. 豈非五倫以內, 自有變化不窮之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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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희곡의 작품이 진부한 經典이나 설교적인 교과서와 같

다면 희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은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는 이러한 점을 극

복하기 위해 이른바 “웃음 속에 울음을 기탁한다(寓哭於笑)”는 희곡의 창작론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른바 道學氣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風流를 담은 자유분방한 曲

과, 꽃 마주한 달 아래의 感情 만이, 응당 진부하고 판에 박은 듯한 표현을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忠孝와 節義를 말하고 悲苦哀怨을 이

야기하는 감정도, 또한 응당 엄숙함을 억제하고 분방하게 표현하며, 웃음 

속에 울음을 기탁해야 하는 것으로서, 마치 王陽明이 성리학을 講義하듯

이 해야, 희곡을 쓰는 비결을 얻게 된다. 陽明이 학문을 강의하러 단에 올

라, 반복해서 良知를 설명하는데, 한 우매한 사람이 말하기를: “묻겠사온

데 良知라는 것은, 하얀 색입니까? 검은 색입니까?”라고 하였다. 陽明이 

이르길: “하얗지도, 검지도 않으며, 단지 약간의 붉은 색을 띤 것이, 바로 

良知이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비추어서 劇을 지으면, 離合과 悲歡⋅
嘻笑와 怒罵가 말 한마디 글자 하나에 機趣를 갖지 않을 수 없다.21) 

이어는 희곡에서 機趣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기취란 희곡의 정신과 풍치이

며, 사람의 생기와 같다고 표현22)하였는데, 이것은 진부하고 판에 박은 듯한 표현

을 지양하고 생동감 있고 다양한 표현을 지향하여 관중에게 흥취를 느끼게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인용문에서 기취를 도학기와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道學氣는 明初에 통치세력이 정치적 안정과 사상적인 통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교화와 교육에 유익한 《琵琶記》를 극력 찬양하고 전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文淵閣大學士였던 邱濬은 그 장점을 취하여, 《五倫全備記》를 창작하였는데, 

21) 전게서, <詞曲部⋅詞采第二>, “重機趣”, 20쪽: 所謂無道學氣者, 非但風流跌宕之曲, 花前月下

之情, 當以板腐爲戒, 卽談忠孝節義與說悲苦哀怨之情, 亦當抑聖爲狂, 寓哭於笑, 如王陽明之

講道學, 則得詞中三昧矣. 陽明登壇講學, 反覆辨說良知二字, 一愚人訊之曰: 請問良知這件東

西, 還是白的? 還是黑的? 陽明曰: 也不白, 也不黑. 只是一點帶赤的, 便是良知了. 照此法塡

詞, 則離合悲歡, 嘻笑怒罵, 無一語一字不帶機趣而行矣. 

22) 전게서,: 機趣”二字, 塡詞家必不可少, 機者, 傳奇之精神; 趣者, 傳奇之風致. 少此二物, 則如

泥人土馬, 有生形而無生氣(機趣 두 글자는, 극작가가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된다, 機란 傳奇

의 精神이며; 趣란 傳奇의 風致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흙으로 빚은 사람과 말처럼, 形

體는 있으되 生氣가 없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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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초의 도학적인 희곡창작의 시발이 되었다. 뒤를 이어 邵璨이 또한 《香囊記》를 

지었는데, 그는 작품 속에 대량으로 《詩經》과 杜甫의 詩 구절들을 삽입하여 봉건

예교를 선양하였다. 이어는 당시 극작가들이 직접적으로 忠孝와 節義를 선전하는 

희곡창작의 습속을 경계하였다. 그것은 《한정우기》 <범례>의 “警惕人心”속에서 언

급했듯이 道學氣的인 창작을 결국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교화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풍류를 담은 자유분방한 노래(流跌宕之曲)와 꽃 마주한 달 

아래의 감정(花前月下之情)을 소재로 한 희곡도 오로지 세속적 즐거움만을 묘사

해서도 안 되며, 충효와 절의를 말하고 비고애원을 이야기하는 감정(談忠孝節義

與說悲苦哀怨之情)을 이야기한 희곡도 충효와 절의, 교화적인 장중한 묘사로 치

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機趣는 내용과 소재뿐만 아니라 문장의 한 글자 글자

까지(無一語一字不帶機趣)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다. 풍류를 담은 자유분방

한 노래와, 꽃 마주한 달 아래의 감정이 웃음(笑)과 즐거움(樂)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효와 절의를 말하고 비고애원을 이야기하는 감정은 울음(哭)과 교훈

(敎)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는 결국 웃음(笑)〮⋅즐거움(樂)과 울음(哭)⋅
교훈(敎)이 조화되는 희곡의 창작을 추구했다. 인용문에서 왕양명의 양지에 비유

한다면, 黑이 笑와 樂이라면 白은 哭과 敎라고 할 수 있으며, 흑과 백이 어우러져 

적색을 띤 것이 조화된 경지라고 할 것이다. 웃음을 樂이라고 한다면 울음은 敎라

고 할 수 있다. 웃음 속에 울음을 기탁한다(寓哭於笑)는 것은 風流와 道學의 調和

이며 즐거움 속에 가르침을 기탁하는 것(寓敎於樂)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이어의 희곡 교화론을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漢族으로 태어나 이민족의 통치하에서 공명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곡을 

생계의 수단으로 영위한 채, 개인적으로는 모순된 사회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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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할 수 있다. 희곡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해야 했기에, 관중에

게 비극보다는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이고 대중적인 희곡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러한 점은 자신이 희곡의 창작목적을 직접 언급한 것23)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그의 희곡 작품들은 당시 이민족의 통치하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시름을 덜어주

고 위안이 되었다.24) 그러나 이어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배워 공명을 세우고자 한 

사대부적 삶의 태도가 있었다. 희곡은 대중에게 웃음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엇인

가 교훈을 주고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의 희곡이론과 창작

은 상인의 기질과 유학자적 태도가 어우러져 있다. 이어가 《한정우기》의 <범례>에

서 “點綴太平”⋅“規正風俗”⋅“警惕人心”을 주장하며 희곡은 권선징악을 통한 교화

를 목적으로 창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당시 청나라의 희곡에 대한 규제를 피하

기 위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미리 설정한 것25)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실제로 

그의 희곡 작품과 그가 교화를 주장한 희곡 이론은 상호 모순되는 면을 나타내기

도 한다. 당시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여러 명의 시첩들을 거느렸으며, 그가 

조직한 극단도 자신이 거느린 시첩들을 사용하였다. 그가 교류한 사람은 800여명

에 달했는데 주로 고관의 귀인과 관원 및 문인과 시인들과 주로 교류하였고, 고관

과 귀인들은 이어의 든든한 재정의 지원자이기도 했다.26) 그가 남긴 《십종곡》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로 문인들의 풍류와 재자가인의 애정을 주로 다루었다. 그의 

이러한 생활태도와 작품에서 교화를 찾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어의 희곡이론과 작품의 창작은 어느 한 시기에 동시에 

성립되고 창작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

23) <<李漁全集>第四卷⋅笠翁傳奇十種(上)》, <風箏誤⋅第三十出⋅釋疑> 203쪽, 浙江古籍出版

社, 1992년: 傳奇原爲消愁設, 費盡杖頭歌一闕. 何事將錢買哭聲, 反令變喜成悲咽. 惟我塡詞

不賣愁, 一夫不笑是我憂(傳奇는 원래 근심을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며, 돈을 써서 한바탕 

노래를 듣는 것이다. 무엇하러 돈을 주고 울음을 사며, 도리어 기쁨을 슬픔으로 바꾼단 말

인가. 오직 내가 戱劇(塡詞)을 쓰는 것은 근심을 파는 것에 있지 않으니, 한 사람이라도 

웃지 않으면 나의 근심거리가 된다).

24) 劉方政 著, <李漁的喜劇創作及劇作喜劇性探因>,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쪽, 

2002, 4.

25) 岡睛夫, <李漁的喜劇及其評價>, 復旦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6. 6.

26)  《李漁全集》 卷十九, <李漁交流考>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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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희곡이론이 담겨져 있는 《한정우기》는 만년에 그의 

나이 61세에 정리하여 출간되었다.27) 그의 희곡작품은 창작의 성향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은거의 생활을 그만두고 淸順治九年인 1652

年 42세의 나이에 “문장을 팔아 삶을 영위하기 위해(賣賦以糊其口)”28)서 杭州로 

이사한 후 10년 동안 극작가의 길을 걸은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10종곡》

가운데 <憐香伴>29)⋅<風箏誤>30)⋅<意中緣>31)⋅<蜃中樓>32)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네 작품들은 주로 문인과 사대부들의 풍류를 소재로 그들의 관념과 생활상

을 표현한 것으로 敎化 보다는 娛樂的 성향이 강하다. 이후 李漁는 淸 康熙元年인 

1662년 52세에 金陵(지금의 南京)으로 집안을 옮겨 나머지 여섯 작품을 창작하

였고, 56세부터는 가반을 구성하여 공연을 하였다. <凰求鳳>33)⋅<奈何天>34)⋅

27) 淸康熙十年인 1671年.

28) 黃鶴山農<玉搔頭․序>, 《李漁全集》卷五, 215쪽.

29) <憐香伴>은 秀才인 范介夫의 부인인 崔箋雲이 소녀인 曹語花를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하고, 

자매를 맺고자 한다. 이후 여러 곡절을 겪은 후, 소녀인 조어화를 남편에게 첩으로 추천하

여 맞이하게 하고, 一夫二妻의 생활을 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야기다. <憐香伴>은 

李漁 자신의 혼인생활을 바탕으로 가공하여 美化시킨 것으로 보인다. 

30) <風箏誤>는 書生인 韓世勳이 風箏(연)에 시를 썼는데, 바람둥이 친구인 戚友先이 그 연을 

날리게 된다. 그런데 그 연이 끊어져 재모가 뛰어난 淑娟이 습득하게 된다. 숙연은 회답의 

시를 연에 쓰면서 시를 쓴 사람을 바람둥이인 척우선으로 잘못 알고 흠모하게 된다. 그런

데 숙연의 회답시가 적힌 연은 한세훈에게 전달되고, 한세훈은 숙연의 재능에 놀라 그녀를 

흠모하게 된다. 이에 밀회를 의미하는 시를 한세훈은 다시 연에 써서 띄우는데, 이번에는 

못생기고 열등한 숙연의 언니인 愛娟이 연을 습득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오해와 만남이 

생기고, 마침내 才子와 佳人이 배필이 되고, 추남과 추녀가 배필이 되어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결말을 가져온다.

31) <意中緣>은 杭州의 여자인 楊雲友와 林天素는 그림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각기 董其昌

과 陳公眉의 풍류와 재학을 흠모하여 그들에게 시집가서 妾이 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들

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으나, 서신의 교환만 있었을 뿐 실제로 侍妾이 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이어는 두 사람을 풍류명사인 동기창과 진공미의 시첩이 되도록 작품을 창작하여 

사대부 생활 속의 이른바 아름다운 풍류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32) <蜃中樓>는 唐傳奇인 <柳毅傳書>와 元雜劇 <張生煑海>를 혼합하여 만든 작품이다. 용왕의 

딸인 琼蓮과 舜華이 각각 柳毅와 張生과 흠모하여 서로 終身토록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용궁의 법도와 용왕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모두 사랑을 이루게 된다. 

원래 <柳毅傳書>는 柳毅의 의협의 기풍을, <張生煑海>는 張羽의 애정추구를 歌頌한 것인데, 

이어의 편집을 통해 재자가인의 상투적인 스토리로 변형되었다. 

33) <凰求鳳>은 세 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두고 암투를 벌이며 다투는 이야기인데, 이어는 

작품 속에서 여인들의 음란과 질투와 계략을 경계하고 아녀자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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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目魚>35)⋅<玉搔頭>36)⋅<愼鸞交>37)⋅<巧團圓>38)의 여섯 작품들은 남녀의 

사랑과 혼인을 제재로 하였지만 주제는 결국 《한정우기의》의 <범례>에서 언급한 

“點綴太平”⋅“規正風俗”⋅“警惕人心”의 목적과 봉건사회의 윤리를 선양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십종곡》 중 앞의 네 작품은 이어가 극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대중의 확보를 위해서 다소 풍류적 성향이 강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

다. 이어의 《십종곡》은 전체적으로 보면 題材는 才子佳人의 愛情故事이며 喜劇이

다. 才子佳人의 悲歡離合과 戀愛를 추구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愛情은 여러 曲折을 겪다가 결국 봉건사회의 규범 내에서 행복한 결말을 

갖게 된다.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勸善懲惡과 因果應報라는 관념이 함께 깔려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어의 희곡 속에는 심각한 주제나 비극적 결말이 없고, 

내용도 재자가인의 연애를 주로 다루었기에, 그를 幇閑文人이라고 폄하하기도 한

다. 필자의 견해로는 李漁의 희곡이론과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봉건통치하에서 윤

안점을 두고 있다.

34) <奈何天>은 추남이 세 명의 미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나, 부인들은 못생긴 남편을 멀리하고 

피신하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러나 후에 아녀자의 도리를 깨닫고 정실부인이 되

어 남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어는 <風箏誤>와 달리 미인 부인과 추남 남편

을 설정하여 부인이 지켜야할 도리를 밝혔다.

35) <比目魚>는 서생인 譚楚玉과 女俳優인 劉藐姑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묘사하였다. 여배우가 

母親이 자신을 돈 많은 사람에게 팔아넘기려 하자, 극중 강물에 투신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투신하여 정절을 지키며, 서생 또한 강물에 뛰어들어 사랑을 지킨다. 이어는 작품 속에서 

貞女와 義夫의 모습을 선양하고 있다. 

36) <玉搔頭>는 明나라 武宗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암행하다가 기녀인 劉倩倩과 사랑에 빠지

고 일생을 약속한다. 후에 곡절을 겪으며 무종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반란을 평정하게 되고 

倩倩과의 사랑의 맹세를 지켜 妃로 맞이한다. 이어는 무종의 덕을 찬양하고 무종을 보좌하

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극 속에서 묘사하였다.

37) <愼鸞交>는 秀才인 華中郞이 명승지를 遊覽하다 妓女인 王又嬙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화중랑이 歸鄕하며 돌아올 기약이 없다고 하자 왕우장은 자결을 하려고 한다. 이에 중랑은 

떠나면서 우장과 10년의 기한을 둔다. 과거를 위해 헤어진 후 기녀인 왕우장은 갖은 고난

을 당하지만 중랑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는다. 화중랑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후 왕우장을 맞아들인다. 이 극은 제목대로 남녀의 사귐은 신중해야 함을 나

타내고 있다.

38) <巧團圓>은 자신을 부양해줄 양자를 찾는데 친아들을 얻게 되고, 무의식중에 한 노인을 돈

으로 샀는데 결국 어렸을 때 헤어진 자신의 친아버지로 밝혀진다. 또한 두 명의 부녀를 돈

으로 샀는데, 한 명은 어릴 적 해어졌던 모친이며, 다른 한 명은 자신과 미래를 약속했던 

여인이었다. 결국 곡절을 겪은 후, 모두 만나게 되어 단란하게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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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덕을 선양하는 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오락과 교화의 비중을 따진다면 

작품 속에는 오락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사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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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該文根據李漁的《閑情偶寄》內有關戱劇的敎化理論與他的戱曲編寫理論及《十種曲》進行硏

究了. 我從戱曲的創作目的性, 李漁的生活觀與儒家的態度, 戱劇敎化與取材選擇和運用的三

個部分探討了李漁的戱曲敎化論. 近40年一生從事戱曲創作與公演的李漁, 他認識到戱曲的敎

化功能. 他論及戱曲創作目的及定義時, 一般都認識他只强調舞臺性和娛樂性. 但他還是强調

戱劇的敎化功用. 李漁在闡述個人戲曲思想時, 總有關乎風化的舌頭. 在《閑情偶寄⋅凡例七則

詞》中, 他明確宣稱自己作劇的創作目的在於“點綴太平”⋅“規正風俗”⋅“警惕人心”, 而在《閑

情偶寄⋅詞曲部》中, 李漁在論述傳奇的取材時强調“忠孝節義”⋅“貞節操守”. 因此他編劇的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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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意圖便是利用戲曲上演來實施禮樂敎化. 他認識到戱劇藝術對政治, 經濟有一定的能動作用. 

但他批判道學戱劇, 直接宣揚忠孝節義. 他認爲戱劇是感動人心從而喚起人們對美好和善良的

向往. 戱曲是舞臺藝術, 它所面對的是來劇場娛樂的觀衆而不是專門來聽講道學的, 所以貼近

觀衆的審美心理滿足娛樂的需要, 才能感動人心, 到達宣揚敎化的目的. 李漁指出“勿使有道學

氣”就要“無一語一字不帶機趣而行”. 他都認爲, 卽使是“花前月下”的愛情題材的戱劇, 其曲辭

也不應一味脂粉, 不應媚俗. 而卽使是“忠孝節義”, 敎化人心的題材, 也不應一味說敎. 只有滿

足了廣大戱劇觀衆的欣賞趣味, 審美心理, 才是他所追求和積極唱導的戱曲藝術的敎化功能. 

他主張戱曲創作應是“藥人壽世之方, 救苦弭災之具也”. 他樹立了“寓哭於笑”的戱曲敎化觀.

關鍵詞: 李漁, 戱曲, 《閑情偶寄》, 戱曲敎化論, 寓哭於笑.

이 논문은 2015년 1월 14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